
Petrobras, 중남미최대정유설비착공
하루 60만배럴로 세계 5위 규모 … 226억달러 투입해 2013년 가동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가 북동부 마라냥에서 중남미 지역 최대이자 세계 5위 규모의 정유설비 건

설을 시작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1월15일 리우 데 자네이루 소재 Petrobras 본사에서 열린 행사를

통해 정유설비 착공 사실을 발표했다.

마라냥 주의 주도인 상 루이스에서 60㎞ 떨어진 바카베이라에 들어서는 정유설비 건설에는 400억헤알(약

226억달러)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3년부터 부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 정유 처리능력은 하루 60만배

럴인 것으로 알려졌다.

룰라 대통령은 “새로 건설되는 정유설비는 Petrobras가 현재 생산하는 석유의 3분의 1을 정유할 수 있는 규

모”라면서 “건설기간동안 15만8000명을 직접 간접 고용하고 완공한 이후 1500명의 직접고용 창출을 통해 북동

부 및 북부지역 경제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etrobras는 현재 브라질 내에 11개, 해외에 4개 정유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5개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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